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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그리브스 비대면 프로그램, 청소년수련활동 국가 인증 
획득



청소년수련활동 국가 인증 획득/제공 = 관광공사

친환경 만들기 프로그램 등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인증 3건 획득

이용객 만족도 약 91%, 지역 초ㆍ중학교 연계 비대면 프로그램 성공적



김주홍 기자 ju0047@naver.com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경기관광공사는 민간인 통제구역 내 위치한 유스호스텔 캠프

그리브스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활동인증위원회로부터 캠프그리브스만의 DMZ 특화 비대면 

프로그램 3건을 인증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캠프그리브스가 획득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인증위원회의 인증

심사원 심사를 거쳐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청소년 활동을 인정해주는 제도로써, 이번 232

차에서는 전국 총 46건의 프로그램이 인증 받았다. 그 중 비대면 프로그램은 총 6건으로, 캠프그

리브스의 DMZ 특화 프로그램이 절반인 3건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캠프그리브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이하 도)와 경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지속되고 있는 코

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인증 받은 프

로그램 DMZ생태문화교실, 도전 DMZ골든벨, 캠프굿리브스는 DMZ 내 멸종위기 동물 관련 교육, 

친환경 DIY 키트 활용 만들기 등 체험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파주지역아동센터와 공사 임직원 자녀들이 참여한 시범운영을 거쳐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파주시·파주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 관내 중학교 14곳 약 220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만족도 91.3%를 이끌어냈다. 

공사 관계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은 단체방문과 팀워크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비대면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과도 같았다”며 “이번 인증을 통해 캠프그리브스가 비대면으로 안

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 인정받아 기쁘다”고 말했다. 

캠프그리브스는 경기도가 미군기지 내 시설을 민간인을 위한 평화안보 체험시설로 개조해 2013

년부터 민통선내 유일한 숙박이 가능한 유스호스텔로 운영 중이며, 오징어 게임 등 한류 콘텐츠

를 접목해 DMZ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은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1월 2일까지 예약을 받고 있지 

않으며 사적모임단체는 이용이 불가하다. 자세한 예약 문의는 홈페이지 또는 경기관광공사 캠프

그리브스으로 문의하면 된다. 


